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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자가 어느 정신병원에 근무하던 때의 일이다. 30대 초반의 부인이 징징 울며 베개를 끌

어안고 “아이구 내 새끼, 아이구 내 새끼”하며 섬망(譫妄)상태로 들어왔다. 

그 부인은 베개를 ‘내 아이’라고 하고 “내 아이가 지금 아프다”라며 징징 울어대는  것 외

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. 

함께 온 남편은 초조한 얼굴로 “나 때문에 그렇다”라고 이야기했다. 

병력 청취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몹시 거리끼던 남편은 “내가 여자 문제가 좀 있었다. 그런

데 마누라가 이렇게 되고 보니 내가 잘 못 했다는 생각이 든다”는 말만 했다. 

어쨌든 환자의 상태로 보아 입원 치료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. 그녀는 간단한 검사 후 병

동으로 옮겨져 급속 정온(Rapid tranquilization)처치를 받았다.






